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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가장 낮은 무욕의 길 제주올레 21코스

 [윤봉택의 탐나는 올레(29)] 제주올레 21코스

필자 소개 글

법호 相民. 윤봉택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해인사로 출가하여 1974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91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제주바람)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강정마을에서 포교활동하면서 농사 짓다가 

서귀포시청 문화재 전임연구원으로 23년 공직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쌍계암 삼소굴에서 명상·간경·수

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한 질은 올레로 이어지고, 올레는 

또 다른 생명선이 되어 세계의 올레

로 벋어나간다. 올레에서 만난 우리 

고운 인연들, 제주올레는 이처럼 영

혼의 삶과 자연의 정령을 이어주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길 무욕의 올레

요, 영혼의 올레이다.

필자의 경우, 올레 순례는 차를 

음미하는 것과 같아, 둘 보다는 혼

자가 최적이었다. 셋보다는 둘이 좋

았고, 넷보다는 셋이 좋았다. 하지만 

올레 걷기 여행은 되도록 많은 분과 

함께 걷는 게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사람만큼 감정의 변화 많은 무리

가 어디 있을까. 하니 내 마음의 올

레에서 무엇을 느낄까 하는 선입견

보다는, 년·월·일·시와 그날 그 

시간의 날씨와 온도 변화에 따라 시

각적·정신적 느낌이 다르므로, 마

냥 편안하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관조(위파사나)하면 된다.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새는 배낭이 없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즉 걷기 명상하시길 권하

여 본다.

독자들은 묻는다. 걸어보니 어느 

올레 코스가 가장 좋았는가를, 답

한다. 계절·날짜·시간별로 순례를 

다 해 봐야만 답할 수 있겠다고, 이

는 그만큼 제주올레가 간직한 무언

의 말씀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샛바람이었다가, 갈바람이었다가, 

마파람이었다가, 때로는 하늬바람

이 되어, 높새바람으로 오름마다 봉

화 올리는, 대문 없이 올레 하나로 

살아가는 꾸밈 없는 올레 삼춘들, 

일순 그림자의 달빛으로도 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는 올레 마을, 그 올

레에 너와 내가 있었다.

섬에서 다시 섬을 이으며, 숱한 

밟힘의 고난에도 길섶 제완지(바랭

이)처럼 돌팟에 뿌리 내려, 온 섬을 

지켜온 칭원한 사람들, 그 설운 이

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지난 2022

년 1월 6일부터 제주의소리와 서귀

포신문의 공동 기획으로 「윤봉택의 

탐나는 올레」가 격주로 게재된 이

후, 오늘 순례를 마지막 회로 마무

리한다.

하지만 나의 올레 순례는 종애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매주 1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더 자세히 살피고 

느껴서 기회가 되면 게재되었던 자

료를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편집하려 

한다.

그동안 애독하며 좋은 질정을 주

신 독자 여러분과, 게재 코너를 마

련하여 주신 제주의소리와 서귀포신

문, 무엇보다 제주올레를 열어 주신 

서명숙 선생과 제주올레를 지키고 

순례하는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

린다.

스물아홉 번째로 연재하는 제주올

레 21코스는 2012년 11월 24일 개

장되었다. 세화리·연디동산·하도

리·면수동·여씨불도할망당·서문

동·별방진·한개(하도포구)·중간 

스탬프 간세·신동불턱·하도리각시

당·원개성창(굴동포구)·토끼섬 입

구·멜튼개·감동포·성창여·하도

백사장·창흥동·용목잇개·철새도

래지·종달리·성창모루·지미봉·

두머니개·종달백사장·중동포구·

족은몸여·중퉁굴·자리코지·조개

왓·소금밧목·제주올레21코스 종점 

까지는 11.3km로써, 28리가 넘는다.

제주올레21코스 안내소를 출발하

면 연디동산 중심에는, 1932년 1월 

7일 하도리 해녀 3백여 명이 세화

리 오일장 날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항일정신을 기리

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

져 있다. 이 동산을 지나면 하도리 

지역이다.

‘알도의여’라 부르던 하도리에는 

창흥동, 동동, 굴동, 신동, 서문동, 

서동, 면수동 등 동네가 많다. ‘노

므리골’ 면수동을 지나 운동장 북동

쪽에는, 이 마을 본향당인 여씨불도

할망당이 있고, 면수동 마을회관을 

지나 한질을 건너면 별방밭길 올레

이다.

‘화생이왓’을 지나 ‘호치모루’ 넘

어 벨방올레 다하는 곳, ‘벨방진 남

문 밖 언덕이 ‘거욱대왓’이다. 벨방

진성 안으로 들어서면 맨 처음 맞이

하는 곳이 제주1호 해녀상을 수상하

신 항일운동 녜 고이화 할머님 거

주지이다. 별방진에서 가장 오래된 

서문동 우물을 지나면, ‘알짝물’이

고, 북쪽으로 더 가면 ‘한개’라 부

르는 별방포구가 있다.

포구 동쪽 성벽에는 ‘들렁물’이 

복원되어 있고, 바로 성벽 따라 남

쪽에는, 배 내릴 때 돗 잡아 고사를 

지냈던, 이 마을 어부와 녜를 관

장하는 하도리 남당이 있는데, 당신

은 ‘남당할으방, 남당할망’이고 제

일은 2월 3일이지만, 지금은 자취만 

남아 있다.

중간 스탬프 간세를 지나면 바로 

신동 불턱이다. 그 동쪽 구물동산에

는 각시당이 있는데, 당신은 강진 

부산 땅에서 들어온 도걸로도집사

의 작은 할망이고, 함께 좌정한 이

가 용해부인이며, 제일은 1월 12일, 

2월 13일이다.

굴가름 동네의 원개는 돌로 조성

되어 있어 정겹다.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이 바라 보이는 해변에 좀녜

불턱이 있고, 그 동쪽 5km 지점 지

나는 곳에 좀녜 조각상과 함께 ‘멜

튼개’가 있다. 해녀콩 자생지를 지

나 ‘도리원개’를 건너면, ‘꽝시부

리’ 해안 지경이 하도어촌체험마을

이다.

하도리 백사장을 지나 ‘성창여’를 

따라가면, 창흥동 지역에 제방을 쌓

아 동서를 가르는 ‘용목잇개’가 있

다. 하도리철새도래지로 알려진 이

곳에는 늘 철새들이 날아와 비상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금은 갈대밭으

로 변해 있지만, 종달리 지미봉 서

남향 지선까지 해안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끝점에 용항포가 있었다.

‘용목잇개’ 건너 종달리 ‘성창모

루’와 ‘대조개코지’를 바라보며 지

미봉으로 돌아서는 곳이 7km 지점

이다. 지미봉 북서향 ‘거멍남도’ 올

레를 지나 밧담을 넘으면, 오름 동

북 방향이 마을이 처음 설촌되었던 

별방진(사진=윤봉택)

하도리 철새도래지(사진=윤봉택)

곳이다.

‘오름머리’ 입구에서 지미봉은 그

리 높지 않지만, 10분 동안은 가파

르게 올라가야 한다. 정상 능선 중

간 지점에는 텃새가 심고 간 하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안굼

부리’ 바라보며 지미봉 정상에 오

르면, 우도에서부터 청산도(일출봉) 

제주올레 1~2코스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 오름에는 지난날 전화가 없던 

시절, 우도에서 지미봉과 횃불로 신

호를 주고받으며 위급한 상황을 서

로 교신하였다.

지미봉에서 동쪽 능선 따라 ‘두머

니개’로 내리면, 썰물 때 배를 임시

로 정박시켰던 ‘조랑개’가 정겹다. 

‘둥그는모살’ 백사장 해안선을 따라 

가다보면, ‘할망집알’과 ‘할망집알

불턱’이 보인다. ‘곤여’ 지나 ‘중튼

굴’ 중동포구 해안가를 건너 ‘족은

몸여’ 끝에는, 들물에는 닿을 수 없

는 ‘방망세기불턱/장방데기불턱’이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

‘자리코지’ 지나 ‘소금밧목’ 가기 

전에 보면, 해안을 안아 몸살하는 

제주올레 21코스 종점 간세가 먼저 

올레를 걷고 있는데, 이처럼 제주올

레는 처음도 끝도 없이 올레에서 다

시 또 우리 삶의 올레로 이어진다.

윤봉택 시인

제주해녀항일기념탑(사진=윤봉택)


